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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부 인스턴트 커피 국내기준(SNI) 내년 1월부터 도입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내년 1월부터 인스턴트커피의 국내기준(SNI) 취득을 의무화한다
고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은 6일 보도했다.
 산업부는 “소비자 보호 및 국내의 커피원두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며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 음료•담배산업과의 파이즈 과장은 "고품질의 인스턴트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
나고 있으며, 동시에 저품질의 수입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스턴트커피를 대상으로 SNI를 도입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커피 수입량은 2010년 5,000 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
5,307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커피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커피 가공품의 지난해 생산량은 10년 대비 22% 증가한 22만
2,905톤이었으며, 시장 규모는 3% 증가한 9조4,086억 루피아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SNI 도입을 올해 7월로 예정한 바 있었
다. 로스팅된 커피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지난 7월 23일에 관세당국의 세율 개정에 따
라 기존의 5%에서 20%로 인상됐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10/08)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하고 있음. 2010년 인니-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저가제품이 인니 시장에 범람
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
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
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
체들도 이러한 규제정책을 인지하여 즉각 대응해야 할 것임.


